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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리아, 아제르 가스 10억㎥ 수입
아제르바이잔 나부코 가스관 건설 참여 타진 … 에너지 협력 강화

불가리아와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.

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3월10일 아제르 수도 바쿠를 방문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 대통령

과 정상회담을 갖고 불가리아가 앞으로 매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10억㎥를 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.

또 아제르바이잔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제르의 나부코 가스관 건설사업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

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.

불가리아 등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가스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6

년 6월 건설키로 합의한 나부코 가스관은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의 가스를 터키와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헝가리를 

거쳐 오스트리아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, 총 연장 3300㎞에 건설비용이 5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.

사업주체인 나부코 가스관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상태며, 장기적으로

는 아제르와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도 나부코 가스관에 유입되게 할 계획이다.

나부코 가스관은 2010년 착공돼 3년 후 가동될 것이라고 컨소시엄은 최근 밝혔다.

파르바노프 대통령은 “아제르바이잔과 불가리아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

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지지하는 부르가스(불가리아)-알렉산드루폴리스(그리스) 송유관을 통해 아제

르바이잔이 카스피해산 원유를 유입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.

총연장 280㎞의 부르가스-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은 흑해에서 에게해로 원유를 공급하게 된다. <저작권자 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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